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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성인초기에 있는 대학생은 신체적 발달과 지적 발달이 최

고에 있는 시점이며, 성인중기와 후기에 비하여 생활양식의 

수정가능성이 커서 바람직한 건강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중

요한 시기이다(Kim, Oh, Hyong, & Cho, 2008). 하지만, 오늘

날 사회는 지나치게 마른 체형이 곧 아름다움이라는 인식이 

점차 만연화 되어 청소년기의 신체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Kim, 2005), 청소년기의 신체상은 건강과 관련된 충분한 지

식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적 활동 및 대인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도하는 대학생 시기로 연결된다. 특히, 많은 여학생

들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며 스스로의 외모에 민감

하여 신체상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Kim, 2008), 건

강관리를 위한 시도가 아닌 단순히 외모관리를 위한 체중관

리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은 신체 만족도가 낮은 편

으로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다(Jaworowska & Bazylak, 

2009). 또한 2005년 Ministry of health & welfare의 조사(Doo 

& Kim, 2008에 인용됨)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체중조절에 더 힘쓰며, 그 중 여대생 73%가 체중조

절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m & Kim, 2005).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Sung (2004)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82-88%가 체형에 불만족하며 82%가 체중조절 행위 경험이 

있으며, Chaung (2001)의 연구에서는 정상 체중 여대생중 비

만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42.8%로 실제보다 자신의 신체를 

과대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83.5%의 여대생이 체중을 감소

시키고 싶다고 했으며 76%가 외모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신체상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인지로 인하여 건강 손상을 감수하고라도, 비만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비만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체중조절을 시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대생의 체중조절 행위에 대한 예측요인에 관한 Jung과 

Tae (2004)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은 객관적인 비만도 보다 신

체상에 의해 체중을 조절하므로 왜곡 된 체중조절 행위를 수

정해 줄 수 있는 올바른 교육이 시급함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체중과 관련된 신체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인식이나 태도는 잠

재적으로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무리한 체중조절을 시도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교

육 장소인 대학에서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사회에 진

출하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Park, 2000).

여대생들은 미래의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서,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될 것이며 임신전의 모체의 건강이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날씬해지기만을 바라는 

여대생들의 건강문제는 개인적 문제뿐 만 아니라 나아가 사

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건강전문가 및 교육자의 

핵심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체형에 대한 인식과 적절한 체중

조절행위에 대한 인지는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를 할 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진출하면서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여대생들의 비만의 

정도와 체형인식 정도에 따른 체중조절행위를 알아보고,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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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성인초기 건강관

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들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조절

행위, 체형인식에 따른 체중조절행위 및 체중조절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 대상자의 특성, 체질량지수와 체형지각에 따른 체중조절행

위를 분석한다. 

• 대상자의 체중조절행위의 요인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시와 G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에 재학중인 여

대생 276명을 편의 추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수는 

G-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여 최소 표본의 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0, 검정력은 .90, 회귀분석에 

이용한 독립변수 4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집수가 257명 이

상이 되면 예측 검정력을 유지할 수 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대상자수를 276명으로 표집하였다. 

 

연구도구 및 측정방법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으로는 선행연구에서의 체중조절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년, 성장도시, 

거주형태, 하루 중 걷는 시간, 하루 중 컴퓨터 사용시간, 한 

달 용돈, 전반적 건강인식, 키, 몸무게를 조사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성분 분석기(INBODY 720, Biospace, Seoul, Korea)를 이

용하여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2)으로 나누어 산출 된 값을 말한다.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1995)에서 18.5㎏/㎡ 미만은 

저체중, 18.5～22.9㎏/㎡은 정상, 23～25㎏/㎡는 과체중, 25㎏/

㎡초과는 비만으로 분류한 것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

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이상군으로 분류하였다.

 

●체형에 대한 지각

대상자들의 체형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체형에 

대한 인식과 선호하는 체형, 체형에 대한 만족여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체형에 대한 인식

연구 대상자 본인의 체형에 대하여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

여 ‘마른 편이다’, ‘표준이다’, ‘살찐 편이다’로 구분하였다. 

 

 • 선호하는 체형

연구 대상자가 선호하는 체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Sorensen, 

Stunkard, Teasdale와 Higgins (1983)이 개발한 신체 외형도를 

이용 하였다. 비만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두 가지 질문 ‘다음 그림 중에서 본인의 현재 체형과 가장 유

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몇 번 입니까’와 ‘다음 그림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체형은 어떤 것입니까?’를 통하여 9개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원하는 체형에서 현재 체형을 뺀 

결과가 ‘0’이면 만족하는 것이며, ‘+’는 더 살찌기를 원하는 

것이며, ‘-’는 더 마르기를 원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 체형에 대한 만족여부

연구 대상자의 체형에 대한 만족여부는 ‘만족’과 ‘불만족’으

로 구분하였다.

 

●체형조절행위

체중조절행위는 특정 질환이 없는 사람이 의도적인 노력으

로 체중감량을 위해 또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체중조절행위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의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하였는지 유무로 구분하였다.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9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D시와 G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276명을 대

상으로 하여 전수를 사용하였다. 설문자료는 대상자에게 연구

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로 대상자가 자가 기입 하도록 하였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 할 수 있으며 회

수된 자료는 익명 처리됨을 알려 주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특성, 체질량지수, 체형에 대한 지각 및 체중조

절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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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276)

Characteristic Category Frequency (%) Mean±SD

Year in university

1st 76 (27.5)
2nd 66 (23.9)
3rd 67 (24.3)
4th 67 (24.3)

Place where participant grew up

Big city 106 (38.4)
Small and midium sized city 135 (48.9)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33 (12.0)
Others 2 ( 0.7)

Type of residence

Living with parents 75 (27.2)
Living with relatives 7 ( 2.5)
Living alone 157 (56.5)
Boarding house 13 ( 4.7)
Domitory 22 ( 8.0)
0thers 3 ( 1.1)

Walking time/day (hours) 2 263 (95.3)
> 2 13 ( 4.7)

Computer time/day (hours)

Less than 1 51 (18.5)

2.48±1.499

2 69 (25.0)
3 67 (24.3)
4 24 ( 8.7)
5 13 ( 4.7)
More than 5 52 (18.8)

Monthly allowance
(10,000won)

Less than 10 7 ( 2.5)

29.64±13.261

10-19 31 (11.3)
20-29 71 (26.1)
30-39 100 (34.1)
40-49 37 (13.4)
More than 50 30 (10.9)

Awareness about their health 
Great/Good 0 (   0)
Normal 121 (43.8)
Terrible/Bad 155 (56.2)

Body mass index
(kg/m2)

Underweight 26 ( 9.4)
20.30±2.096Normal weight 239 (86.6)

Overweight 11 ( 4.0)

Awareness about their body type
Very skinny/skinny 39 (14.1)
Normal 122 (44.2)
Chubby/fat 115 (41.7)

Satisfaction with body type Satisfied 41 (14.9))
Dissatisfied 235 (85.1)

Preferred body type
Slim 218 (79.0)
Satisfied 41 (14.8)
Chubby 17 ( 6.2)

Behavior for weight control Yes 218 (79.0)
No 58 (21.0)

Type of weight control

Exercise 87 (31.5)
Diet 148 (53.6)
Medication 3 ( 1.1)
Obesity clinic 8 ( 2.9)
Others 5 ( 1.8)

• 연구대상자의 특성, 체질량지수와 체형에 대한 지각에 따른 

체중조절행위의 차이는 Chi-square test로 분석 하였다.

• 체중조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Chi-square 

test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p<.05) 변수를 선택하여 

범주형 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체질량지수와 체형에 대한 인식

연구 대상자의 특성으로 학년, 성장도시, 거주형태, 하루 중 

걷는 시간, 하루 중 컴퓨터 사용시간, 한 달 용돈, 전반적 건

강인식, 키, 몸무게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중 1학년이 26.5%, 2학년이 23.9%, 3학년이 

24.3%, 4학년이 24.3%였다. 성장지역은 중소도시가 48.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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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ticipants Preferred Body Type      (N=276)

Rating
Present body type Preferred body type

Frequency (%) Frequency (%)

1 5 ( 1.8) 23 ( 8.3)
2 27 ( 9.8) 83 (30.1)
3 46 (16.8) 102 (36.9)
4 72 (26.4) 59 (21.4)
5 65 (23.9) 9 ( 3.3)
6 45 (16.5)
7 12 ( 4.4)
8 2 ( 0.7)
9 2 ( 0.7)

Table 3. Behavior of Weight Contro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276)

Characteristic Category
Weight control behaviors

p
No Yes

Year in university

1st 17 (22.4) 59 (77.6)

.157
2nd 18 (27.7) 48 (72.3)
3rd 8 (11.9) 59 (88.1)
4th 15 (22.4) 52 (77.6)

Place where
participant grew up

Big city 20 (18.9) 86 (81.1)

.610
Small and midium sized city 31 (23.1) 104 (76.9)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6 (18.2) 27 (81.8)
Others 1 (50.0) 1 (50.0)

Type of residence

Living with parents 12 (16.0) 63 (84.09)

.307

Living with relatives 0 (   0) 7 (100)
Living alone 37 (23.7) 119 (76.3)
Bording house 2 (15.4) 11 (84.6)
Domitory 7 (31.8) 15 (68.2)
Others 0 (   0) 2 (100)

Walking time/day
(hours)

2 55 (21.0) 208 (79.0)
.541

> 2 3 (23.1) 10 (76.9)

Computer time/day
(hours)

Less than 1 14 (27.5) 37 (72.5)

.416

2 14 (20.3) 55 (79.7)
3 13 (19.7) 53 (80.3)
4 4 (16.7) 20 (83.3)
5 5 (38.5) 8 (61.5)
More than 5 8 (15.4) 45 (84.6)

가장 많았다. 거주형태는 자취가 56.5%로 가장 많았으며, 하

루 중 걷는 시간은 2시간 이하가 95.3%로 가장 많았다. 하루 

중 컴퓨터 사용 시간은 1-2시간 미만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한 달 용돈은 30-39만원이 34.1%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 건강

에 대한 인식은 나쁘다가 56.2%로 가장 많았다. 

체질량지수는 정상 체중군이 86.6%로 가장 많았으며, 체형

에 대한 지각은 ‘표준이다’가 44.2%, ‘살찐 편이다’가 41.7% 

순이었다. 선호하는 체형은 ‘마르기를 원함’이 79%, ‘만족함’

이 14.8%, ‘살찌기를 원함’이 6.2%였으며 체형에 대한 만족여

부는 불만족이 85.1%로 많았다. 

비만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림으로 대상자 

현재의 체형과 원하는 체형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현재 체형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4등급

이 26.4%, 5등급이 23.9%로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체형은 1

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3등급이 36.9%, 2등급

이 30.1%로 순으로 많았다.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경험에 대하여 79%가 ‘있다’고 응

답 하였다.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대상자 중 체중조절방법은 

식이 53.6%, 운동 31.5% 순이었다.

 

대상자의 특성,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조절행위 및

체형인식에 따른 체중조절행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특성,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조절행위 및 체

형인식에 따른 체중조절행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학년에서는 체중조절을 시도한 경우가 3학년은 

88.1%, 1학년과 4학년은 77.6%, 2학년은 72.3%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장지역과 체중조절행위는 농어촌인 

경우 81.8%, 대도시인 경우 81.1%, 중소도시인 경우 76.9%, 

기타인 경우 50%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형태 중 친척집에 있는 경우 100%, 하숙을 하는 경우 

84.6%,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84.0%, 자취를 하는 경우 

76.3%, 기숙사에 있는 경우 68.2%가 체중조절을 시도하였으

나 유의하지 않았다. 하루 중 걷는 시간과 체중조절행위는 2

시간 이하인 경우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경우가 79%,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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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ehavior of Weight Contro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276)

Characteristic Category
Weight control behaviors

p
No Yes

Monthly allowance
(10,000won)

Less than 10 2 (28.6) 5 (71.4)

.778

10-19 6 (19.4) 25 (80.6)
20-29 17 (23.9) 54 (76.1)
30-39 19 (20.2) 81 (79.8)
40-49 10 (27.0) 27 (73.0)
More than 50 4 (13.3) 26 (86.7)

Awareness about
their health

Great/Good 0 (50.0) 0 (50.0)
.184Normal 22 (18.2) 99 (81.8)

Terrible/Bad 36 (23.4) 119 (76.6)

Body mass index
(kg/m2)

Underweight 14 (53.8) 12 (46.2)
.000*Normal weight 40 (17.9) 184 (82.1)

Overweight 0 (   0) 11 (100)

Awareness about 
their body type

Very skinny/Skinny 19 (48.7) 20 (51.3)
.000Normal 28 (23.0) 94 (77.0)

Chubby/fat 11 (9.6) 104 (90.4)

Preferred body type
Slim 33 (14.7) 185 (85.3)

.000Satisfied 5 (12.2) 36 (87.8)
Chubby 8 (47.1) 9 (52.9)

Satisfaction with 
 body type

Satisfied 17 (47.2) 19 (52.8)
.000

Dissatisfied 40 (17.1) 200 (82.9)
*= Fisher's exact test

이상인 경우에서는 76.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하루 중 컴퓨터 사용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

우 84.6%, 3-4시간 이내인 경우가 83.3%, 2-3시간 이내인 경

우가 80.3%, 1-2시간 이내인 경우가 79.7%, 1시간 이내인 경

우가 72.5%, 4-5시간 이내인 경우가 61.5%에서 체중조절행위

를 시도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 달 용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86.7%에서, 10-19만원인 경우 80.6%에서, 

30-39만원인 경우 79.8%에서, 20-29만원인 경우 76.1%에서, 

40-49만원인 경우 73.0%에서, 10만원 미만인 경우 71.4%에서 

체중조절행위를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반

적 건강인식이 나쁘다고 인식한 경우 76.9%가 체중조절행위

를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년, 성장

도시, 거주형태, 하루 중 걷는 시간, 하루 중 컴퓨터 사용시

간, 한 달 용돈에 따라 체중조절행위의 차이를 보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조절행위에서는, 과체중 

이상군에서는 100%, 정상체중군에서는 82.1%, 저체중군에서

는 46.2%의 대상자가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체형에 대한 지각에 따른 체중조절행위에서는 ‘살찐 편이

다’라고 인식하는 경우 체중조절을 시도한 대상자가 90.4%, 

‘표준이다’라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77.0%, ‘마른 편이다’라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51.3%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1). 

선호하는 체형에 따른 체중조절행위에서는 마르기를 원하는 

경우는 85.3%, 만족하는 경우는 87.8%, 살이 찌기를 원하는 

대상자는 52.9%가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대상자가 본인의 체형에 대하

여 만족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체중조절행위에서는 ‘불만족’한

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에서 체중조절을 시도한 대상자가 

82.9%,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에서 체중조절을 시도

한 대상자가 5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대상자의 체중조절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체중조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체질량지수, 

체형에 대한 인식, 선호하는 체형이었다. 저체중군의 경우 

1.37 (p=.050)배, 체형에 대한 인식이 ‘살찐 편이다’라고 생각

하는 경우 2.68 (p=.047)배, 선호하는 체형에서 마르기를 원하

는 경우 1.29 (p=.006)배로 체중조절행위 유경험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체중조절행위는 개인적 문제 뿐 만 아

니라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체

중조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교육 중재를 위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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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the Weight Control 

Behaviors                             (N=276)

Characteristic Category

Weight control 

behavior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Body mass index
(kg/m2)

Normal weight 1 
Underweight 1.37* .143 -  .999
Overweight 2.01 1.005 - 5.001

Awareness about
 their body type

Very skinny/skinny 1
Normal 1.30 .385 - 4.434
Chubby/fat 2.68* 1.009 - 5.065

Preferred body 
type

Satisfied 1
Slim 1.29* .333 - 5.059
Chubby .33 .151 -  .729

Satisfaction with
body type

Dissatisfied 1
Satisfied .45 .192 - 1.079

   R2 = .122

*= p<.05; **= p<.001

본 연구에서는 체형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표준이다’에 이

어 ‘살찐 편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1.7%로, 현재보다 더 

마르기를 원하는 대상자가 79%였다. 그러나 키와 몸무게로 

산정된 체질량지수는 20.30±2.096로 비만 정도는 정상으로 나

타났으며, 정상체중군이 86.6%로 정상체중에 속하는 대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들은 자신의 실제적인 비

만도와 다르게 본인의 체형을 살이 찌거나 비만한 쪽으로 평

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을 대상으

로 한 Jung과 Tae (2004), Jin (2007), Kang, Kim, Kim과 Jung 

(2009), James (200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여대생들

에게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체형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보다는 불만족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신체상에 대하여 정확하고 건강한 인식

을 길러주어 건강한 대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 스스로가 인지하는 현재 체형에 대해서는 4등급과 5

등급이 가장 많았으나 선호하는 체형은 2등급과 3등급이 많

았다. 이는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자

신감이 떨어지고(Jea-Gal, 2006), 타인에게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아무리 꾸며도 달라질 수 없다고 인식하므로

(Chun & Lee, 2007),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됨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경

험이 있었으며 체중조절방법으로 주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

행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알려진 방법이라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각 방법 별 올바른 방법으로 체중조절행위

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식이요법이나 운동시 신체 

상태와 상관없이 무리하게 시행하여 건강에 해를 입지 않도

록 자신의 신체에 맞는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처방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대상자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조절행위에서는, 과체중 

이상군과 정상체중군에서 과반수 이상이 체중조절행위를 시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체중군 조차 마른체형이 되고 싶어 

하였다. 또한 체형에 대한 인식에 따른 체중조절행위에서는 

‘마른 편이다’라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과반수 이상이 체중조

절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볼 때, 여대생들의 날씬함에 대하여 

지나친 동경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체형에 따른 체중조절행

위에서는 마르기를 원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에서 체중조절행

위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는 인식이 체

중조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가 본인

의 체형에 대하여 만족여부에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

자 중 체중조절을 시도한 대상자가 82.9%로 많았는데, 이는 

체형만족도가 높을수록 표준체형으로 인식하며 반대로 체형만

족도가 낮을수록 살찐 체형으로 인식해 살을 빼기를 원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Chun과 Lee (2007)의 연구와 같은 맥락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대생들의 그릇된 외모인식과 사회

적으로 만연한 불건전한 체중조절 실태에 대해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주의환기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

다 바람직한 체중조절방법에 대한 지침 마련 및 보급이 절실

하다. 

체중조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체질량지수, 체형에 

대한 인식, 선호하는 체형이다. 저체중군이 정상체중군에 비

하여 체중조절행위를 할 위험이 높았으며, 이는 Kim (2008)의 

간호대학생의 체중 조절식이 유무에 관한 연구결과와 유사하

게, 체중조절이 필요가 없는 저체중이거나 정상인 여대생들임

에도 불구하고 체중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적절한 체중조절행위의 시도와 관련된 여대생들의 건

강의 위험성에 대한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건강보다는 외모

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역효과를 나타냄으

로써 성장장애, 골다공증과 거식증 및 폭식증 등의 식이장애

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곧, 불임 및 의료비용 증가의 사

회, 경제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추후 아

동을 출산하는 역할을 하고, 여성노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경우 현재, 아동 및 노인에게 치중되어 있는 국가차원의 

보건정책들이 이들 계층에도 반영된다면 건강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체형에 대한 인식이 ‘표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살

찐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체중조절행위를 할 위험이 

높았으며, 체형에 만족하는 경우보다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경우에 체중조절행위를 할 위험이 더 높았다. 이는 Jung과 

Tae (2004)의 여대생의 체중조절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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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상이 예측요인에 포함 되었던 것과 일

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여대생의 체질량지수 뿐 

만 아니라 체형에 대한 인식 모두가 체중조절행위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증진 측면에서 중재에 대하여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외모에 가해지는 사

회문화적 압력에 대하여 인식비판 능력을 제고하며, 대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기 전의 교육과정에서 학교 보건교육을 필

수화 하여 충분한 영양공급, 올바른 체중조절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임신․출산 등 장래의 모성건강의 

중요성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대생들이 자주 접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여성건강에 대한 교육과 바

람직한 체중조절 혹은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공인된 전문 사

이트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체질량지수가 정상범위일지라도, 

겉보기에는 날씬해 보이지만 몸 안에는 체지방이 많은 상태

(Thin Outside, Fat Inside)인 마른 비만은 내장지방이 많기 때

문에 질병의 위험이 높다(Kang, 2008). 그러므로, 정상 및 그 

이하 체질량지수를 가지고 있는 여대생들에게 마른 비만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지방량을 고려한 과학적인 체중조

절을 할 수 있도록 식습관 개선 및 운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9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D시와 G시

에 소재하는 2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 276명을 대상으로 

체형에 대한 인식과 체질량지수 및 체형에 대한 인식에 따른 

체중조절행위, 체중조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중조절행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

중조절행위에서는, 과체중 이상군에서는 100%, 정상체중군에

서는 82.1%, 저체중군에서는 46.2%의 대상자가 체중조절행위

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체형 지각에 

따른 체중조절행위에서는 ‘살찐 편이다’라고 인식하는 경우 

체중조절을 시도한 대상자가 90.4%, ‘표준이다’라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77.0%, ‘마른 편이다’라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51.3%

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선호하는 체형에 따른 체중조절

행위에서는 마르기를 원하는 경우는 86.9%, 만족하는 경우는 

13.3%, 살이 찌기를 원하는 대상자는 4.2%가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상자가 본인의 

체형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체중조절행위에서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에서 체중조절을 시도한   

대상자가 82.9%,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에서 체중조

절을 시도한 대상자가 5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체중조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체질량지수, 체형에 

대한 인식, 선호하는 체형이었으며, 저체중군의 경우 1.37 

(p=.050)배, 체형에 대한 인식이 ‘살찐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2.68 (p=.047)배, 선호하는 체형에서 마르기를 원하는 경

우 1.29 (p=.006)배로 체중조절행위 유경험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건강한 적정체중이 아름답다는 체형에 대한 인식

을 갖도록 체중과 비만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스스로의 신체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바람직한 체중

감량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으로 불필요한 체중감량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허리둘레는 체질

량지수 보다 질병발생 위험을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체질량지수 25㎏/㎡미만인 경우 허리둘레 크기에 따라 제 2형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증, 고혈압 등의 질병발생의 위험이  

높다(Kang, 1999). 본 연구에서는 비만도를 체질량지수만   

측정하였으나 보다 예측력을 높여주는 건강지표인 허리둘레 

뿐 만 아니라 체지방량을 포함하여 체중조절행위, 체중조절행

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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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eight control behavior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and perception of body-image, and factors that affect weight control behavior in female college students. Methods:
A convenience sample of 276 female college students agre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5 to October 15, 2009.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8.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According to preferred body type, 86.9% of the students 
who preferred slim, 13.3% who preferred their own body type, and 4.2% who preferred chubby reported using 
weight control behavior. For weight control behavior according to satisfaction with body type, 82.9% of the 
students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body type and 52.8% who were satisfied practiced weight control 
behavior. Variables influencing weight control behavior were body mass index (underweight OR 1.37, p=.050), 
cognition of the body (chubby/fat OR 2.68, p=.047), and preferred body type (slim OR 1.29, p=.006).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health providers need to educate female college students about appropriate 
body image and weight control behavior. Also, more studies are needed to identify other factor influencing weight 
control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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